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김진용 청장이 1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바이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각 앵커기업·기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생산
기술연구원을 찾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
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김청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 제4공장 건설 현황과 최근의 사
업 성과를 듣고 송도 11공구 제5공장 설립 등 향후 시설 투자 계획에 대
해 논의했다.  

 ○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투자와 가시적인 성과를 격려하고 입주기
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생

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11년째인 지난해 연간 연결 매출 3조원
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 국내 바이오분야 대표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올해 제5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송도에 총 7.5조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추진,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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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청장,“긴밀 협력·지원 통해 첨단산업클러스터 발전에 최선”

송도 바이오·소부장 앵커 기업·기관 삼성바이오로직스·생산기술연구원 방문



○ 이어 송도 2공구에 위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방문한 김진용 청장은 뿌리기
술연구소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마이크로 조이닝센터와 소재분석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25개 중 인력·예산 면에서 3~4위 규모로, 인천의 유일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 뿌리기술연구소를 통해 인천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애로 기술 지원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 인천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분야(주물,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용접집합, 열처리 
등)의 연구와 기업 지원 중심에 있다. 

○ 김청장은 IFEZ 내 미래 핵심산업인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데 생산기술연구원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애로 사항도 적
극 청취, 지원키로 했다.  

○ 김청장은 “두 기업·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IFEZ 첨
단산업클러스터 발전, 입주기업의 성장과 신규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